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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년은 무명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사실상 종교개혁가로 ‘등극한’ 해였다. 신학토론을 위해 

붙였던 95 개조 반박문이 일파만파 확산돼 개혁의 불길이 타올랐다. 신학논쟁 등을 거치며 루터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를 느꼈다. 직접적 계기는 6 월 15 일, 교황 레오 10 세가 특별교서를 

내리며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다. 루터는 그해 8 월과 10 월, 11 월 자신의 핵심 사상을 담은 

‘3 부작(3 대 논문)’을 발표한다.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글(독일 민족의 귀족들에게)’ 

‘교회의 바벨론 감금(유수)’ ‘크리스천의 자유’ 등이다.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글’은 종교개혁의 대표적 주제 중 하나인 ‘신앙 민주화’를 

강조했다. 교회는 원래 신자들의 모임이며 성직자들만 신성한 권력과 권위를 갖는 제도가 아님을 밝혔다. 

루터는 “세례 받은 모든 신자는 제사장이고 따라서 모든 기독교인은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가지며 

교회의 가르침이나 관습 중에 성경과 합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교회의 바벨론 감금’에서는 가톨릭교회의 성례관을 비판했다. ‘바벨론 감금’이란 성례전의 왜곡된 

가르침을 통칭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됐던 것에 빗대어 교회의 성례전이 로마 가톨릭에 

의해 포로가 됐다는 의미를 담았다. 루터는 이 논문에서 일반 신자들도 미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찬예식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의 피와 몸으로 변한다는 

로마 가톨릭의 화체설을 비판했다. ‘크리스천의 자유’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된다는 사실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루터는 이 세 논문을 차례로 펴내고 그해 12 월 10 일, 비텐베르크 성 십자가교회 근처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교황이 내린 교서를 불태워버렸다. 로마 교황청은 이듬해 1 월 3 일, 루터를 공식 파문한다. 

당시 파문은 금세와 내세에서의 영원한 사형선고를 의미했다. 루터는 이렇게 로마 가톨릭과 완전히 

결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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